
새학기,�익산도서관에서놀자 16기획
2018년 3월 16일 금요일

▲도서관,�가깝지만 나에게만 먼 그대?�
익산시는‘책 읽는 문화도시’라는 수식어답게 도서

관이 동네 곳곳마다 있다.�현재 시립도서관 5개소와
작은 도서관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,�내가 어느
지역에 있든 관계없이 관내 22개의 도서관을 하나의
도서관처럼 이용할 수도 있다.�바로 지난해 전북에
서 익산시가 최초로 추진한 책 이음 기반‘상호대차
서비스’덕분이다.�상호대차서비스 시행으로 이제
인터넷 클릭 한번이면 멀리 있는 도서관의 책을 가
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다.
또,�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

해 전북 최초로 시내권 도서관의 개관시간을 22시까
지 전면 연장 운영한다.�기존 영등,�모현도서관에서
만 시행하던 야간 개관을 올해부터 마동도서관과 부
송도서관까지 확대하여,�평일 저녁시간에도 도서 열
람,�대출,�반납,�회원증 발급 등이 가능하게 됐다.�
익산시는 현재 남부권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타

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,�2020년 준공을
목표로 금마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�

▲도서관의 변신은 무죄,�여기가 도서관이야?�영화
관이야?�

시립도서관은 이제 책만 빌려보는 곳이 아니라,�책
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
고 있다.�시립도서관에서는 정해진 요일마다 지역주
민의 문화감성을 충족시켜주는‘문화극장’운영으
로,�매주 목요일에는‘테마가 있는 영화 감상,�목요
영화관’이 열리고,�매주 토요일에는‘토요문화극장’
에서 어린이를 위한 영화 및 인형극을 상영한다.
만약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도서관을 찾는 것이 어

렵다면,�영상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.�시립도서
관에는 도서와 신문 뿐 아니라 전자자료실에 전자
책,�DVD,�오디오 북,�음악CD,�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
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,�영상자료는 신분증을
제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
단,�자료실 내에서만 이용가능하고,�관외대출은 할
수 없다.

▲도서관 100배 활용하기!
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‘도서관애(愛)�자

원봉사’를 운영하여,�책 읽어주기,�도서관 책 꼬리
(서평)�만들기,�초등학생 보드게임 진행 등 자신의
재능과 소질을 활용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이와 별개로,�환경정비,�열람실 정리 등 일반시민 대

상 자원봉사도 운영하
고 있으며,�인터넷으로
사전신청하면 된다.�
또,�중학생을 대상으

로 한‘청소년 독서회’
와 초등학교 1~2학년
을 대상으로 하는‘어
린이 독서회’를 운영
중이며,�독서회를 통해
건전한 가치관 및 독서
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
논술 지도사의 독서토
론 및 통합논술 지도가
이루어지고 있다.�초·
중학생들의 창의력 향
상을 위한‘토요도서관
학교’와 알차고 유익한
‘시민교양강좌’등 평

생교육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의 입소문을 타고 매년
신청자가 몰리며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.�
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자연스럽게 독서에

대한 흥미를 유도하고자 시립도서관에서는 오는 4월
부터 24개월 이하 영·유아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한
다.�한편,�모현,�영등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서는
12~30개월 영·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발달
단계별 기질과 특성 및 그림책 선택과 활용법 등
상?하반기 북스타트 교육을 진행한다.

▲도서관에서 실속 챙기기!
새 학기가 시작되면 종종 복사,�출력 등의 사무를

봐야 할 일이 생긴다.�시립도서관 전자자료실에는
이러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복사기,�프린터,�스캐
너가 구비되어 있다.�복사와 출력은 시립도서관 안
내실에서 카드를 구입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사
용할 수 있고,�스캐너는 무료다.�
또한,�모현도서관과 부송도서관에 마련된 상설 도

서교환 코너에서는 가정에서 보관중인 도서와 코너
에 비치된 도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평일 오전 9시
~오후 6시,�토요일 오전 9시~오후 5시까지 이용이
가능하다.�
각 프로그램은 도서관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

있다.� /익산=장양원 기자

진짜재미있고

진짜유익해요

가 알고,�네가 알던 그 곳이 아니다.�아직도 도서관이 단순히‘책 많고 조용한
곳?�재미없고 지루한 곳?’이라고 생각한다면,�도서관의 진면목을 모르고 하는
말이다.�아는 사람은 다 아는 도서관의 신박한 기능이 궁금한가?�이번 새 학기

에는 진짜 재미있고,�정말 유익한 도서관에서 놀아보자!

내

상호대차서비스시행
도서관하나로이용가능

도내최초로개관시간
오후 10시까지연장

도서관정책‘우수’

책만빌려보는곳아닌
문화예술어우러진공간으로

문화극장으로주민감성충족
도서관찾는것이어려우면

누구나영상자료이용가능해

도서관을활용해볼까?

청소년재능·소질활용
‘도서관애(愛)�자원봉사’운영

청소년·어린이독서회로
독서습관쌓는것도큰도움
도서관학교·시민강좌등

인기프로그램활용도


